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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우신 수산교회 성도님들께  

그동안도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늘 기도가운데 기억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9월이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무더위가운데 

많은 인내가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것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지요! 

단기선교팀과의 협력  

지난 7월말에는 기도와 금식가운데 잘 준비된 단기선교팀이 와서 

선교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단기선교팀과 함께하는 주일 

예배에 처음 참석하여 난생처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한 분

도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단정하게 기모노를 입고 

예배에 오신 90세의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단기선교팀의 

헌신을 통해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해주시고 복음의 전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자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길갈에서 벧엘까지, 벧엘에서 여리고까지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

르단까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그 시대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사역의 계승자)을 받게 되지요. 제자도란 끝까지 주님을 따

라가고 스승을 따라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시대에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됨을 믿게 됩니다. 저와 여

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위탁하고 리더쉽을 존중하고 따라감으

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골

1:24,25).  

해산의 기도 

삿포로에서 1기 사역 중에 어느 날 교회에 나오는 의대생의 집을 방문하여 내과의사

인 아버님과 어머님께 복음을 전하여 그 날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주님이 그 분들을 마음에 품게 하셔서 그 분들이 은혜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 

부부가 40일간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40일의 기도후에 주님께

서 아들이 다니던 유치원의 어머니가운데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

다.  꽃을 주제로 하는 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호시노 토모히로상이 자신의 회심의 순

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매일 보았던 하늘이 바뀌었다. 눈물을 흘리며 친구가 기도



해주고 있었던 때 조심 조심 성경을 열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바로 그 때 하

늘이 바뀌었다. 하늘이 저를 응시하게 되었다. “ 하늘 아버지는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 해산의 기도를 통해 그 영혼이 그리스도안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심을 봅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며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또 다른 40일간 주님의 집에서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감사 

1. 생애 처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영혼들을 인도하심  

2. 매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심  

기도제목 

1. 9월 20일 가나가와현 선교사협의회 주최로 한국의 IBIG BAND을 초대하

여 여는 콘서트를 통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이 

일어나도록  

2. 매주 금요일의 Kids English camp에 새로운 가정들이 연결되어 영

적자유를 경험하는 분위기가 되고 가족전도의 큰 문이 열리도록 

3. 마음이 열린 요시코상과 그리고 아카바네상이 계속하여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도록 

4.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린라인교회가 지역의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님의 제자로 세

울 수 있도록  

 

 

 

  


